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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활동 보고
'세상 속 하나님의 손'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사벨라 페레즈 산체스는 항상 기적을 믿어 왔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기독교 가정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 밑에서 주로 자란 18세 고3 소녀는 모든 것을 쉽게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것이 "신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평생의 꿈이었던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레즈가 재학 중이던 보고타의 장로교 연계 학교인 보고타 아메리칸 스쿨에서 텍사스 주 킹스빌에 있는 장로교 팬 아메리칸 스쿨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알려주었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헤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텍사스 주 킹스빌에 있는 장로교 팬 아메리카 학교(PPAS)는 미국장로교와 연계된 국제적인  기숙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청년들이 전세계 공동체에서 크리스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며,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장로교의 소중한 전통인 이 연간 헌금은 연금국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소수 인종 공동체를 양성하는 교단 연계 학교들과 대학들에 고루 분배됩니다.
페레즈는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의사 지망생이었던 이사벨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교회에서 나오던 중 느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엄습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얽혀 혈류와 산소 순환을 방해하는 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그녀는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두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사벨라는 말합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라는 인생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기적적으로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뇌 수술 후 하나님은 제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셨고, 제 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장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사벨라 같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사벨라 같은 학생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에서 주님의 손길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저희의 헌금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도록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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